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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고려 말 정지의 함대가 관음포 앞바다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해전.

경과

1383년(우왕 9) 해도원수( ����) 정지(��, 1347~1391)는 그의 함대를 거느리고 나주·목포 일대를 경비 중 합포( ��: 지금의 마

산) 원수인 유만수로부터 왜구가 120척의 배를 이끌고 침입해 오고 있다는 급보를 받고 나주와 목포에 주둔시키고 있던 전선 47척을
이끌고 경상도로 급히 항진(��)하였다.

정지는 여수반도에 이르러 전열을 가다듬고 섬진강 어구에 이르고 있던 차에 왜구가 이미 노량목의 관음포에 집결하여 있음을 알고 작
전을 세우는 한편, 지리산에 병사를 파견하여 지리산신에 “나라의 존망이 이 싸움에 있으니 원컨대 저로 하여금 신에게 부끄러움이 없
도록 하여 주십시오.”라는 기도문을 올리자 지금까지 내리던 비가 개었다 한다.

또 정지가 뱃머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니 풍향이 갑자기 변동하여 정지 함대에게 유리하게 불어왔다고 한다. 곧바로 적선을 찾
아 나선 정지의 함대는 박두양(���)에 이르러 왜구의 배들과 맞닥뜨렸다. 왜구는 힘센 군사 140명씩을 배치한 큰 배 20척을 앞세우

고 공격해 왔다. 정지는 앞서서 공격하는 배를 격침시킨 다음 화포를 사용하여 그 가운데 17척을 대파하였다.

결과

고려군의 함재화포의 위력에 왜구 선단의 선봉선대 17척이 분멸됨으로써 관음포해전은 장렬하게 막을 내렸다. 관음포대첩은 승리를 거
둔 뒤 정지가 “내가 일찍이 왜적을 많이 격파하였으나 오늘같이 쾌한 적은 없었다”고 말할 정도로 왜선을 철저히 격파한 해전이었다. 이
때 왜선에는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던 군기윤(���) 방지용(���)이 붙들려 있다가 구출되기도 하였다. 왜구는 이 해전에서 17척의

큰 배를 잃은 외에 2,00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전의를 상실한 채 퇴각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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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시대 왜구침입 관음포대첩

<관음포>

역사적 배경

고려 우왕 초기 바다에서는 나세( ��)·최무선(���) 등의 진포대첩, 그리고 내륙에서는

이성계의 황산대첩으로 왜구의 기세가 일단 진압이 되었다고는 하나 바다를 넘어다보는
왜구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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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외의 평가

여수반도 동쪽에서 이뤄진 관음포해전의 공은 우선 정지의 애국심에서 우러난 진두지휘에 있다 할 수 있으며, 정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
과 함께 함재화포의 활용으로 대량 살상을 할 수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. 관음포해전은 최영의 홍산대첩, 나세 등의 진포대첩, 이성
계의 황산대첩과 함께 왜구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킨 승전이라고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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